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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의 남자' 오현규…홍명보호 월드컵 첫 골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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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축구대표팀 공격수 오현규.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4년 전 등번호 없던 예비 멤버로 월드컵을 경험했던 스트라이커 오현규(베식타시)가 이제는 당당

한 주축 선수로 홍명보호의 월드컵 첫 골 사냥에 나선다.

오현규는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에 올랐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등번호가 없는 선수였다.

대회 직전 안와골절 부상을 입은 '캡틴' 손흥민(LAFC)의 출전이 불발될 것을 대비해 예비 멤버로 대표팀에 동행했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회에 나서면서 오현규는 월드컵 출전 명단에 오르지 못했지만, 훈련 파트너로 동행하

면서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당시 K리그 수원 삼성 소속이었던 오현규는 월드컵 무대를 경험한 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후 스코틀랜드 셀틱, 벨기에 헹크 등을 거쳐 지금은 튀르키예 프로축구 명문 베식타시에서 주전 공격수로 맹활약 중이다.

올해 초 베식타시 유니폼을 입은 오현규는 정규리그 13경기에 출전해 6골 3도움을 올렸다.

컵 대회는 물론 헹크 시절을 포함하면 2025~2026시즌 공식전 48경기 18골 7도움이다.



[서울=뉴시스]훈련 중인 축구대표팀 공격수 오현규.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해외파 골잡이 중 가장 날카로운 발끝을 자랑한 오현규의 북중미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탁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실상 두 번째 월드컵이지만, 주축으로 생애 첫 월드컵 출격을 앞둔 오현규의 눈빛은 벌써 타오르고 있다.

한국 축구 '전설' 박지성 JTBC 해설위원도 오현규를 한국의 대회 첫 골 주인공으로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2년 11월11일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에서 데뷔한 오현규는 A매치 26경기에서 6골을 넣고 있다.

유럽 무대에서 뛰며 쌓은 경험은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도 오현규엔 자신 있는 경기다.

오현규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치른 대표팀의 원정 평가전(2-2  무)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올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축구대표팀 공격수 오현규.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다만 오현규가 대표팀의 선발 공격수 자리를 꿰찰지는 미지수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최종 명단을 발표하면서 공격수 포지션에 오현규와 함께 손흥민, 조규성(미트윌란)을 선발했다.

지금까지 원톱 전술을 가동해 온 만큼 이들 중 한 명이 선발로 나설 전망이다.

손흥민이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 걸 고려할 때 오현규는 후반에 나와 경기 흐름을 바꿀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이동하면 오현규가 선발 원톱으로 나설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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